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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속도로 증가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14.0%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전국적으로 

노인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은 21.4%로 이미 초고

령 사회로 변화하였으며 전남 고흥인 경우는 38.1%를 

차지하였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은 2008년 노인 장기요

양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적, 국가적 책무로 확대되고 요양시설의 인프라 확충도 

크게 증가하여 2008년 1,700여개 이었던 요양시설이 

2016년 말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19,398개소 중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3,013명으로 전년대비 6.2% 증원되

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a). 

이러한 요양시설과 시설인력의 양적팽창은 시설 간 질

적 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져 환자안전문제가 새로운 사

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Park, Hong, Lim, & Lee, 

2015; Shim, 2017). 요양시설의 화재, 낙상 등의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직차원의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과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Hong, 

2015). 

요양시설 입소노인은 치매, 망상, 우울 분노 등 행동

적·정신적 증상을 보이고 신체적 건강문제로 인해 다수

의 약물을 복용하며 인지기능과 감각장애로 의료과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환자안전에 대한 집중적 관리

(Yoon, Kim, & Wu, 2014)가 요구된다. 그러나 요

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장기 요양과 의료서비스 요구가 

많음(Lee, Lee, & Hwang, 2017)에도 불구하고 간

호조무사의 간호사 업무대체와 상주하지 않는 촉탁의 

형태 등으로 건강 악화시 협력 의료기관 이송과 관련한 

제도적 어려움이 많다(Park, Seo, & Lee, 2013). 실

제 요양보호사들은 병원과 달리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

하는 경우(Yoon et al., 2014)가 있고, 노인들 옆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어(Kim, & Kim, 2018)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

므로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인 

노인의 특성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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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Park et al., 2015). 요양보호사의 안전

행위는 노인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의 안전사고예방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5년 환자안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환자안전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져 실무현장에서는 환

자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정책개발이 필

요한 시점이다(Hwang et al., 2016). 정부는 2016

년 2주기 요양병원 인증 기준이 개정되면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문제 관련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Park, 

Seo, Jung, Yoon, & Lee, 2017). 환자 안전도는 요

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인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

호 관련 종사자가 긍정적인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 또한 환자안전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Shim, 

2017), 요양시설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변

화는 궁극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

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Yoon et al., 2014).

환자안전문화는 안전관리에서 조직몰입, 업무방식과 

능숙성을 결정짓는 개인과 조직의 인지, 행동과 역량으

로(Bonner, Castle, Perera, & Handler, 2008),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큰 도전은 실수를 비난하는 조직문화보다 조직시

스템을 개선하려는 환자안전문화를 통해 변화하는 것

(Institute of Medicine, 2004)인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자안전문화의 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을 중심으로 한 연구(Hong, 2015; Yoon et al., 

2014; Yoon, Kim, Shin, & Wu, 2013)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환자안전행위를 이행하

는 데 조직 문화가 중요한 역할(Castle & Sonon, 

2006)을 담당하고 있어 낙상(Park et al., 2015)과 

감염관리(Kim, & Park, 2016) 등의 관련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개인의 환자안전행위를 조직

의 환자안전문화(Yoon, Kim, & Wu, 2014)와 연결

지어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도 법과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

(Hwang et al., 20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하고 있는 시점에서 요양보호사의 환

자안전행위 정도와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

은 추후 요양시설 환자안전의 세부 대책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환자 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행위의 실태정도와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환자안전행

위실천과 환자안전문화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 활성화 전략

을 수립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 요양시설의 안전 활동과 환자안전행위간

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 요양시설의 안전 

활동과 환자안전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행위의 차이를 파

악한다.

∙셋째, 환자안전문화, 요양시설의 안전 활동과 환자안

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환자안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 요양시설의 

안전 활동과 환자안전문화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치매교육과정에 참석한 요양보

호사와 요양시설 2곳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

상으로 2018년 8월 22일부터 2018년 10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수

집 전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 

후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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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기관근무

자를 통해 설문지를 함께 수거함으로써 연구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총 

114부이었다.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

여 다중회귀 분석을 기준으로 중간 효과 크기(medium 

effect size)인 f2=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을 충족하고,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예측변수(연령, 

직무만족, 관리자 리더십, 근무태도, 조직시스템, 관리

활동) 6개를 근거로 산출된 최소 표본크기는 98명으로 

결과해석에는 무리가 없었다. 

3. 연구 도구

1) 환자안전행위

환자안전행위는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개인이 환

자 안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

로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손위생, 요양 업무별 올

바른 절차, 세탁·청소 등 전반적인 위생, 신체억제대 안

전관리, 낙상 예방, 잘못 삼킴 예방 등 안전한 식사, 목

욕시 사고예방, 배회 관련 안전, 노인 학대 예방과 전반

적인 안전관리로 구성된 10문항으로 VAS(Visual 

analogue scale) 형태의 10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를 요양시설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2명과 요양

보호사 1명에게 내용 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낮음’ 1점, ‘매우 높음’ 10점으로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으로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환자안전행위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ɑ=.95로 나타났다. 

2) 요양시설 안전 활동

요양시설 안전 활동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요양

시설의 안전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연구자가 문

헌고찰을 통해 직원 안전관리 교육 시행도, 화재안전관

리 노력정도,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정도, 안전을 위한 

낡은 요양시설 개·보수 정도, 요양시설 화장실·침구 등 

소독 실천도와 종합적인 안전도 6문항으로 VAS 형태

의 10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를 요양시설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2명과 요양보호사 1명에게 내용 검

토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낮음’ 1점, 

‘매우 높음’ 10점으로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

으로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시설의 안전 

활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ɑ=.95로 나타났다. 

3) 환자안전문화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안전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Yoon, 

Kim, & Kim (2013)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노인요양

시설 환자안전문화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관리자 리더십 9문항, 조

직체계 7문항, 근무태도 6문항, 관리활동 5문항,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ɑ=.95 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관리자의 리더십 .93, 조직체계 .87, 근무

태도 .88, 관리활동 .86이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ɑ=.97, 하위요인별로는 관리자 

리더십 .94, 조직체계 .92, 근무태도 .89, 관리활동 

.92이다.

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주당 근무시간, 돌봄 대

상자수,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이수, 시설 근무 만족

도, 직업만족도, 1년 이내 퇴직의도로 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비밀보장 및 설문지 중단 철회 시 불이익이 

없는 등의 내용을 연구자가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한 

자에게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기입하도

록 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인적 사항을 최소화하여 구

성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 program으로 일반

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반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변수별 평균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

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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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회귀분석은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은 

환자안전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50대미만, 

50대 이상)과 직무만족(불만족과 보통=불만족, 만족=

만족)에 대해 더미 코딩하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환자안전문화 변수를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관리자 리

더십, 근무태도, 조직시스템, 관리활동)을 포함한 총 6

개 변수로 하였다. 요양시설 안전 활동은 높은 상관관

계로 자기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

(tolerance)를 분석한 결과 1.000∼1.064와 0.324∼

0.57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오차의 

자기상관성은 Durbin-Watson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1.945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을 보여주어 회

귀식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54.91세로 

30세에서 78세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성별은 여자가 

92.1%,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미만’ 57.0%, 혼자돌

보는 돌봄 대상자수는 ‘4명 이하’가 80.7%,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이수는 ‘교육받음’이 82.5%, 시설 근무 

만족도와 직업만족도는 ‘보통’이 각각 46.5%, 48.2%, 

1년 이내 요양원 퇴직의도는 ‘없다’가 62.3%이었다

(Table 1). 

2. 환자안전행위, 요양시설 안전 활동과 환자안

전문화 정도

대상자의 환자안전행위, 요양시설 안전 활동과 환자

안전문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환자안전행위 평균은 10점 만점에 7.81점이고 시설 안

전 활동은 10점 만점에 7.07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항

목별로 살펴보면 환자안전행위는 노인 학대 예방 지침 

실천도가 8.19점으로 제일 높았고 억제대 안전관리 지

Table 1. Difference in Patient Safety Behavio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14)

 Variables Categories Number(%)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Age(years) 

Mean(SD): 54.91(8.76)

30-39 4( 3.5) 9.03(0.68) 3.015 .033

40-49 29(25.4) 8.36(1.40)

50-59 49(43.0) 7.74(1.60)

≧60 32(28.1) 7.28(1.86)

Sex
Male  9( 7.9) 7.79(1.64) -0.037 .970

Female 105(92.1) 7.81(1.67)

Work time per week

(hours)

<40 65(57.0) 7.83(1.71) 0.163 .871

≧40 49(43.0) 7.78(1.62)

Number of cared patient 

(person)

≦4 92(80.7) 7.86(1.71) 0.712 .478

≥5 22(19.3) 7.58(1.46)

Safety education in the 

past year

Have 94(82.5) 7.91(1.64) 1.336 .184

None 20(17.5) 7.36(1.72)

Satisfaction of work in 

nursing home

Unsatisfaction 7( 6.1) 7.34(0.88) 1.416 .247

Middle 53(46.5) 7.59(1.66)

Satisfaction 54(47.4) 8.08(1.72)

Satisfaction of job

Unsatisfaction 6( 5.3) 7.03(1.73)a 6.556 .002

Middle 55(48.2) 7.34(1.65) (a<b)

Satisfaction 53(46.5) 8.38(1.51)b

Retirement intention in 

the past year

Have 43(37.7) 7.65(1.38) -0.756 .451

None 71(62.3) 7.9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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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실천도는 7.28점으로 낮았다. 요양시설안전 활동은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정도는 7.27점으로 높은데 비해 

낡은 요양시설 개·보수 정도는 6.82점으로 낮게 나타났

다. 전체 환자안전문화는 5점 만점에 3.86점으로 하위

영역에서는 근무태도가 3.98점으로 제일 높았고, 관리

활동은 3.52점으로 제일 낮았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행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행위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F=3.015, 

p=.033)과 직업만족도(F=6.556, p=.002)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사후검증 결과, 직업에 대

해 만족하는 군이 만족하지 않는 군보다 환자 안전행위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4. 환자안전행위, 요양시설 안전 활동과 환자안

전문화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행위, 요양시설 안전 활동과 

환자안전문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요양시설 

안전 활동(r=.802, p<.001), 환자안전문화(r=.558, 

p<.001), 관리자 리더십(r=.523, p<.001), 근무태도 

(r=.567, p<.001), 조직시스템(r=.513, p<.001), 

관리활동(r=.444, p<.001) 모두에서 환자안전행위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5. 환자안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자안전행위의 영향 요인은 근무태도(β=.523, 

p<.001)와 직무만족도(β=.196, p=.014)로 환자안

전행위(Adj R2=.351, F=31.248, p<.001)의 35.1%

를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2. Degree of the Patient Safety Behaviors, Safety Degree of Facilities, and Patient 

Safety  Culture  (N=114)

Variables Mean(SD) Min-Max

Patient safety behaviors 7.81(1.66) 2.70-10.00

  Abuse 8.19(1.85) 1.00-10.00

  Bathing 7.82(2.03) 2.00-10.00

  Falling 7.86(2.02) 2.00-10.00

  Hand hygiene 7.80(2.08) 2.00-10.00

  Meal 7.88(2.08) 1.00-10.00

  Overall safety  7.87(1.85) 4.00-10.00

  Other work procedures 7.68(1.93) 3.00-10.00

  Restraints 7.28(2.43) 0.00-10.00

  Wandering protocol 7.76(2.05) 2.00-10.00

  Washing & Cleansing 8.02(1.78) 2.00-10.00

Safety degree of facilities 7.07(2.02) 2.50-10.00

  Disinfection on bathroom, bed-clothing  7.20(2.32) 1.00-10.00

  Fire safety management 6.94(2.39) 1.00-10.00

  Infection prevention 7.27(2.26) 2.00-10.00

  Overall safety 6.93(2.21) 2.00-10.00

  Repair of old nursing homes facilities 6.82(2.23) 1.00-10.00

  Safety education for staff 7.26(2.16) 2.00-10.00

Patient safety culture 3.86(0.55) 2.37-5.00

  Leadership of manager 3.94(0.63) 2.11-5.00

  Managerial activity 3.52(0.76) 1.80-5.00

  Organizational system 3.89(0.57) 2.29-5.00

  Work attitude 3.98(0.52) 2.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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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최근 들어 요양 시설의 사고 증가와 정부의 환자안전

계획 발표 등으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

욱 관심을 받고 있다. 요양시설의 안전관리의 질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

와 환자안전문화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환자안전행

위는 10점 만점에 7.81점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였

고 노인 학대 예방 지침 실천도(8.19점)가 제일 높은데 

비해 신체 억제대 안전관리 지침 실천도(7.28점)는 낮

았다. 노인 학대는 선행연구(Seo & Park, 2012)에서

도 요양보호사의 학대인식 수준이 높은 것과 유사한 결

과로, 노인 학대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신체 억제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2018b)에서는 신체보호대로 분류하고 그 사용을 줄이

기에 대해서 연 1회 요양병원종사자에게 교육하도록 되

어 있으나, 모든 요양시설이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교육

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 환자안전행위에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인 연령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안전교육 이수여부는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

(Jang, Park, Choi, Park, & Lim, 2016)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요양보호사 대상의 낙상활동

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연령과 교육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이수 여부가 아닌 교

육 횟수로 보았을 때는 5회 이상이 1회보다 안전 활동

을 유의하게 높게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Kang & 

Lee, 2018), 추후 연구에서는 1회성의 교육보다는 안

전행위 실천에 기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

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연령은 간호사인 경우 27세 미

만인 군보다 34세 이상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활동을 

보였으나 요양보호사는 사후검증에서 연령대별 유의한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Patient Safety Behaviors, Safety Degree of Facilities, and 

Patient Safety Culture  (N=114)

Variables
r(p)

Patient
safety 

behaviors

Safety
degree of 
facilities

Patient 
safety  
culture

Leadership 
of manager

Work 
attitude

Organizational 
system

Managerial 
activity

Patient safety 
behaviors

1.00

Safety degree of 
facilities

.802
(<.001)

1.00

Patient safety  
culture

.558
(<.001)

.642
(<.001)

1.00

Leadership of 
manager

.523
(<.001)

.629
(<.001)

.928
(<.001)

1.00

Work attitude
.567

(<.001)
.565

(<.001)
.870

(<.001)
.751

(<.001)
1.00

Organizational 
system

.513
(<.001)

.571
(<.001)

.916
(<.001)

.766
(<.001)

.830
(<.001)

1.00

Managerial activity
.444

(<.001)
.510

(<.001)
.847

(<.001)
.718

(<.001)
.588

(<.001)
.713

(<.001)
1.00

Table 4. Effects of Variables on Patient Safety Behaviors  (N=114)

B S.E. ß t p
R2 

Change
R2 Adj. R2 F p

Constant .934 .972 .961 .339

31.248 <.001Work attitude 1.652 .248 .523 6.663 <.001 .326 .326 .320

Satisfaction of job .648 .260 .196 2.490 .014 .036 .36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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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대다

수인 요양보호사에게 제공되는 현행 안전교육프로그램

의 성과 평가가 요구되며, 제공자 측면이 아닌 교육수

요자에게 적합한 실무중심의 맞춤형 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요양보호사를 대상

으로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보수교육 

제도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요양시설안전 활동은 7.07점으로 개인적인 환자안전

행위(7.81점)보다는 낮았고, 문항별로 보면 요양시설

의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7.27점)은 높은데 비해 안전

을 위한 낡은 요양시설 개·보수(6.82점)는 낮게 나타났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38조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환경과 안전은 시설 및 

설비관리, 위생 및 감염관리와 안전관리로 구성되어 전체 

평가점수의 25%를 차지하고(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2018a), 국가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안

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 배포하여 안전관리 대책(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b)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요양시설관리자는 요양시설 내 잠재적 사고요인인 낡은 

시설 파악 및 개·보수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보다 쾌적

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하겠다.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시설 내 낡은 환경

파악과 개선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

는 개방적인 조직문화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요양시

설 안전 활동이 개인의 환자안전행위, 환자안전문화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시설의 조직

적인 안전 활동이 많을수록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도 개인적인 안전행위를 많이 하고 환자안전문화

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연구에

서는 요양시설 안전 활동과 환자안전행위의 도구개발을 

통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은 5점 만점에 3.86점으로 높았고 

하위영역에서는 근무태도(3.98점)가 제일 높고, 관리

활동(3.52점)은 제일 낮았다. 선행연구(Hong, 2015; 

Park et al., 2015)보다 점수는 낮았으나 근무태도가 

가장 높고 관리활동이 낮게 나온 결과는 유사하였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와의 관

계는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Jang et al., 2016)과 요

양시설 종사자의 안전도 인식(Yoon et al., 2014)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Hong, 2015; 

Park et al., 2015)에서 낮은 관리활동은 직무역할의 

모호성과 근무조건의 불안전성을 원인으로 해석하였고 

안전지침과 서면화된 사고보고 체계화 등 조직시스템을 

강화시킨 결과 근무태도가 향상되었다. 근무태도는 노

인요양시설의 실무종사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표준절차를 준수하는 태도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평가기준으로 강조되었다

(Yoon et al., 2013). 또한 환자안전행위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요양보호사의 낙상 (Park et al., 2015)

에 대한 태도가 낙상예방 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시설의 관리자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행연구(Yoon et al., 

2014)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직무 표준과 절차를 갖추고 주기적인 직무평가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직무표준서나 직무평가 개

발시 실제 적용대상인 요양보호사의 참여가 중요하며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충분한 사전 조율과 

부족한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전략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안전행위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은 요양보호

사의 직무만족도로 요양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구(Kwon, Chu, &, Kim, 2014; Kim, 

Nam, & Park, 2012; Yi, & Park, 2012)가 진행

되었고 업무의 능률에 영향을 주고 요양시설 노인에게 

최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

인(Yoo, 2012)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열악한 환경요인, 조직체계 및 직장문화, 직무 불안정

성, 부적절한 보상과 상호 인간관계 등 직무수행과정에

서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으며(Yoo, 2012), 과

도한 업무량과 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우리나라 요양보

호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Lee & Jung, 

2012)이다. 이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으로 근무여건 개선,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인식 변

화와 돌봄 기술과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

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Yoo, 

2012), 동료- 상사-서비스 대상자간의 관계 향상을 위

한 관계증진 교육, 복리후생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외에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에 대한 기회보

장(Moon & Kang, 2014) 등이 제안되고 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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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인들은 요양보호사의 연령, 근무여건과 요양시

설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특성과 요양시설

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평가와 환자안

전행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 검증 등이 요구

된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환자안전행위와 관련

되는 만큼 요양시설 관리자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

겠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행위와 요양시설안전도에 대해 

전국의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을 평가한 것이 아니며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확

대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수집 이전에 

적절한 대상자 표본 산출을 통해 최소 표본을 수집하지 

못한 부분과 환자안전행위 및 요양시설 안전 활동 측정

도구에 대한 내용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를 도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요

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 향상 방안으로 개인수준인 요

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조직수준인 요양시설의 환자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파악했다는 점이라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를 파악하고자 

환자안전문화와 요양시설의 안전 활동을 고려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개인의 안전행위 실천에 조직의 역할을 파

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와 요양시설 안전 활동은 

전체 점수의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고 환자안전문화의 

근무태도와 직무만족도가 환자안전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안전문화의 근무태도

와 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추후에는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와 

요양시설 안전 활동 측정에 대한 도구개발,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요양기관 맞춤형 조직 문화 개발

과 장기요양시설의 안전교육 정책수립이나 환자안전문

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중심의 연구를 제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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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ing Factors on Patient Safety Behaviors of Care Worker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Moon, Myeong Ja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Lee, Seonhy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are workers’ 

patient safety behaviors (PSB), we hope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its activ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hosen by convenience sampling, which included 

114 care workers at long term care facil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2 to October 

10, 2018. The gather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which was used to 

Cronbach’s alph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regression. Results: The care workers’ average PSB was at 7.81 points, patient 

safety culture (PSC) 3.86 points and safe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7.07. PSB positively 

correlated with safety of facilities(r=.802, p<.001) and PSC(r=.558, p<.001). Work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job were explained 35.1% of the PSB. Conclusion: Administrator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should be interested in patient safety culture and improving job 

satisfaction of care workers in order to improve patient safety behaviors.

Key words : Long-term care, Patient safety, Health personnel


